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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워낙 외진 곳에 있는데다 바쁜 농사일로 주민들이 마을을 돌아볼 형편이 되지 않았

습니다. 3,4년 전부터 청년들이 나서면서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유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장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무인 농산물장터 등이 생기면서 마을이 

활기를 되찾게 된 것은 전적으로 청년들의 힘이 컸다”고 말했다.  

 

청년회 중심으로 빈 공터를 활용한 무인 농산물장터와 무인 카페가 조성됐고, 올레꾼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청년들의 노력은 2013년 제주시로부터 ‘베스트마을 사업’에 선정되면서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

는 성과로 이어졌다.  

 



 

청년회는 마을회가 제공한 땅에 직접 초가를 짓고 무인 농산물 판매장과 향토자료 전시관을 마련

했다.  

 

마을회와 청년회는 올해부터 마을 곳곳에 장미꽃을 심는 등 사시사철 꽃이 있는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 곳곳에 분포된 연못을 연결하는 탐방로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해 나간다는 구상도 세웠다.  

 

김 이장은 “우리 마을에는 조상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이 26개 이상된다”며 “연못과 연못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만들면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기해했다.  

김 이장은 “10년 전만해도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자생단체별로 개성이 강해 마을 발전을 위

한 의사결정에 단결된 힘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주민들의 단합된 힘이 

마을의 큰 자산”이라고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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